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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년 1학기 <탐험> 그림책으로 만나는 탐험 

● 1학년 2학기 <상상> �그림책에서 만나는 상상 

무엇이든 바꿀 수 있다면

● 3학년 2학기 <과학> 2. 지구와 바다

● 4학년 2학기 <과학> 1. 밤하늘 관찰



◉ 책을 읽기 전에 다음 주제어에 관해 생각해 보세요. 

지구, 자전, 기울기, 생물, 진화, 달, 육지, 바다, 행성, 세상, 상상, 관찰, 탐구

◉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생각하며 읽어요. 

★ 책 속에 나오는 방법을 활용해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보아요. 

★ 지구가 평평해진다면 뾰족하게 솟아 있는 산과 깊고 깊은 바다가 어떻게 변할까요?

★ 이 그림책에서는 평평해진 지구에서 어떤 놀이나 행동이 곤란해질 거라고 상상했나요?

★ 책 속에서 작가가 상상한 이야기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골라 보세요.

◉ 다음과 같은 내용을 생각하며 읽어요.

앞표지에 나오는 그림을 자세히 살펴

보세요. 무엇을 나타낸 그림일까요? 

하얀 생쥐는 어디 위에 앉아 있나요?

◉ 앞면지(본문과 표지를 연결하는 페이지)를 살펴보세요.

앞면지에 있는 그림은 무엇을 표현한 

걸까요? 책의 제목을 떠올리면서 상

상해 보세요.



◉ 책의 내용과 다르게 상상해 보고 친구와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지구의 모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물을 찾아보세요. 음식이나 채소, 과일도 

좋아요! 

둥근 지구는 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평평한 지구는 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지구가 평평하다면, 지구 반대쪽에 사는 친구와 어떻게 만나면 좋을까요? 어

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가장 빠르게 만날 수 있을까요?

루이스, 이따 타고 갈게.

레베카, 그보다  이 더 빠를 것 같아!



◉ 『지구가 평평하다면?』 그림책 속에 나오는 과학·역사·사회 이야기 하나 더!

 �역사 속에서 지구를 처음으로 한 바퀴 돈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은 땅이 네모 모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상 끝은 낭떠러지라고 믿었지요. 

하지만 고대 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월식 때 달에 비친 지구의 그림자를 보고 이 세상은 둥글다고 예상

했다고 해요. 그걸 직접 최초로 경험한 사람들은 1519년에 커다란 배를 타고 인도로 떠난 탐험가 마젤

란과 일행들이었어요. 에스파냐에서 출발해 계속해서 서쪽으로 항해했던 마젤란 일행은 무려 4년 동안 

항해를 한 끝에 출발지였던 에스파냐로 돌아왔답니다(물론 마젤란은 돌아오기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요). 이로써 지구가 둥글다는 걸 사람이 직접 경험한 거지요.

 �자전과 지구의 기울기는 무엇일까요?

지구는 남극과 북극을 이은 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스스로 돈답니다. 이러한 현상을 ‘자전’이

라고 해요. 지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아요. 이렇게 지구가 스스로 돌기 때문에 낮과 밤이 생기는 거

지요. 달과 태양이 뜨고 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지구가 돌기 때문이에요. 지구의 중심축은 약 23.5도 

기울어져 있어요. 이 때문에 계절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 그림책에서 지구가 도는 방식과 기울기까지 고

민해 보자고 이야기한 거예요.  

 �타이태닉호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타이태닉호는 1912년에 2200여 명의 승객과 승무원 들을 태우고 영국에서 미국 뉴욕을 향해 가던 대

형 여객선이에요. 하지만 타이태닉호는 북대서양에서 빙산에 부딪혀 침몰하고 말았어요. 이때 배에 타

고 있던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어요. 이 사고를 계기로 런던에서 최초의 국제 해상 안전 협정이 체결되었

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였기 때문에 작가는 사고의 결과가 바뀌길 바라는 마음을 그림책에 담았

어요.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은 어떤 사건일까요?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에스파냐의 이사벨 여왕의 지원을 받아 인도로 가는 서쪽 항로를 개척

하기로 했어요. 콜럼버스는 지구가 둥글다고 믿고 있었고 계속해서 서쪽으로 가다 보면 인도가 나올 거

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몇 달을 항해한 끝에 육지에 도달할 수 있었는데, 콜럼버스가 인도라고 믿고 

있던 그곳은 바로 아메리카 대륙이었어요. 그때까지 유럽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대륙이었기 때문에 ‘신

대륙’이라고 불렀지요. 하지만 그곳에는 콜럼버스가 발견하기 이전에 그들만의 문명을 이루고 사는 사

람들이 있었고, 많은 생물이 생태계를 이루고 살고 있었답니다. 



◉ �내가 좋아하는 모양으로 지구가 변했을 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

음껏 상상해 보세요!

내가 상상하는 지구는 모양이야! 

의 지구에서는 이런 놀이를 할 수 있어!

의 지구에서는 이런 집에서 살게 될 거야!

의 지구에서 이런 활동은 곤란해!

의 지구에서는 이런 패션이 유행할 거야!

의 지구에서는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어!



◉ 위에서 상상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책 표지를 만들어 보세요. 

 내가 살고 싶은 지구 모양을 앞표지에 그려 보세요. 

 그에 맞는 제목도 지어 보세요.(‘지구가 00하다면?’ ‘지구는 00해!’ ‘00 모양의 지구!’ 등) 

 책등에도 제목과 지은이 이름을 넣어 주세요. 

 �뒤표지에는 책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짧은 문장과 그림이 들어가요. 상상한 지구 모양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은 무엇

일까요? 

→ �표지와 같은 크기의 종이를 마련해 나만의 지구에서 신나게 노는 그림을 그려 보세요. 종이를 반으로 접어 표지 안쪽

에 끼워 넣으면 나만의 책 완성! 

(뒤표지) (앞표지)(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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